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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 경험과 여성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개인 및 맥락

효과: 성별 및 사회안전성의 삼원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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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가 경제성장 및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여성 기업가 관련 주제들은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여성 

기업가정신은 경제 성장은 물론 고용 다양성을 향상한다

는 점에서 더욱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De 
Bruin, et la., 2006; Ramadani, et al.,, 2015; Henry & 

Johnston, 2007; Minniti et al.,, 2005; Minniti, et al.,, 2005; 
Naguib & Jmali, 2015). 
그러나 사회·경제 성장을 위해 여성의 기업가정신이 중요

하지만, 여성의 기업가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하기에는 기존 누적된 지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기업가 활동의도는 태도로 경제성

장 및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기업가 활동의도를 이해

국 문 요 약

최근 들어 기업가적 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사회화경험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맥락적 차이 규명에 초점을 두고, 이들 관계에 대한 성별의 조절 효과

와 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화경험(창업경험, 기업가정신 교육경험)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 이

들 관계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둘째, 사회화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성별 조절효

과가 사회안전망과 같은 국가 맥락적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삼원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상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제공한 글로벌 기업가정신 추세 리포트(GETR) 자료

를 활용하였다. GETR자료는 한국을 포함한 총 20개국(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싱가포르, 런던, 독일, 러시아, 덴마크, 

핀란드, 영국, UAE, 이스라엘, 남아공, 터키, 이집트, 미국, 브라질, 칠레, 호주)을 대상으로 국가별 최소 2,000명을 표본으로 선정

해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자료이며, 유효 응답자 기준 총 40,38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자료 검증과정에서 전체 응답자 중 

2,506명이 불성실 응답자 및 이상치로 확인되어 최종 분석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37,882개의 표본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

으며, 여성 17,997명 (47.5%), 남성 19,885명(52.5%)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도구는 Hayes의 Process를 활용하여 사회화 및 교

육, 성별, 성별 격차의 삼원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첫째, 창업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경험은 기업가 활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들 관계

에 대한 성별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성별 조절효과는 기업가정신 교육경험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경험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업경험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긍정적 관계는 여성이 남

성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효과는 사회안전망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과거 창

업경험이 있는 여성은 사회안전망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 과거 창업경험이 있는 남성보다 기업가 활동의도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이

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본문에 제시하였다.

주제어: 여성 기업가정신, 창업경험,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적 활동, 창업의도, 사회안전망,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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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여성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적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가령, 창업경험이 

창업의도를 높인다거나, 기업가정신 교육이 여성들의 기업

가정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공통으로 보고되고 있

다(Béchard & Grégoire, 2005; Dickson, Set al.,, 2008; 
Martin, et al.,, 2013; Pittaway & Cope, 2007; DeTienne & 
Chandler, 2004; Ertuna & Gurel, 2011, Rauch & Hulsink, 
2015). 그러나 일부 연구 결과들은 창업경험 및 기업가정

신 교육이 기업가 활동의도와 관계가 없거나, 기업가 활동

의도를 줄인다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기

도 하다(Oosterbeek, et al.,, 2010; Souitaris, et al.,, 2007; 
Von Graevenitz, et al.,, 2010). Martin, et al.,(2013)은 메타분

석 결과를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정신은 긍정적

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기업가정신 교육

이 기업가적 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의 관계에 대해서

는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은 이들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절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

는 주로 북미와 유럽에 초점을 둔 연구결과들로 아시아 

권역을 포함한 비서구권의 연구 결과들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Naguib & Jmali, 2015). 특히 선행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제도와 같은 맥락적 요인이 여성의 기업가

적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 필요성을 

제안한바 있다(Fayolle & Linan, 2014; Fini, et al.,,, 2012; 
Welter, 2011; Zahra & Wright, 2011). 예를 들어, 실패하더

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기업가적 활동을 촉

진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창업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를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 

및 여성의 기업가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적 

요인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한계점을 토대로 창업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들 관계에 조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및 맥락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성별 및 사회안

전망과 같은 요인들을 제안하고, 이러한 요인들의 조절 및 

삼 원 조절 효과에 대해 초점을 두고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화경험(창업

경험,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둘째, 이들 관계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에 대

해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화경험과 성별이 기업가적 

활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연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기업가 활동의도

기업가 활동의도를 우리는 EI의 정의를 "새로운 사업 창

업을 계획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자기 인식한 신념"이라고 일컫는

다(Thompson, 2009; Maresch, et al.,, 2016). 기업가 활동의

도는 기업가정신 연구 분야에 있어 자주 측정되고 요인으

로(Fayolle & Linan, 2014), 의도는 계획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인임이 확인되었다(Maresch et al., 
2016). 특히 행동이 관찰하기 어렵거나 흔하지 않을 때 그

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연구자들은 의도를 통해 

행동을 예측한다(Krueger, et al.,, 2000). 최근에 수행된 

Kautonen, et al.,(2015)의 연구는 기업가 활동의도가 기업가

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

하였다. 따라서 기업가 활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을 규명하는 것은 연구자, 정책 입안자, 실무자와 

교육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이하 TPB)은 태

도와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으로(Ajzen, 1991), 
TPB는 기업가 활동의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기업가정신 

교육의 역할을 규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Schlaegel & Koenig, 2014; Krueger & Carsrud, 1993). TPB
는 미래 행동은 의도에 의해 선행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즉,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을수록 실

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TPB에 따르면, 개인의 행위 의도는 개인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e norm), 지각된 행동 통제감(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을 통해 예측한다. 구체적으로, 태도는 행

동에 대한 자신의 태도로써 행동 결과가 긍정적으로 기대

될수록 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증가해 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 평

가 혹은 자신에게 중요한 준거집단의 의견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의미한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실제로 자신이 그 행

동을 수행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Bandura(1986)가 사회학습이론에서 밝혔

던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도 바꿔 말할 수 있다(Ajzen, 
1991). Armitage & Conner(2001)는 TPB 모델을 활용한 185
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획행

동이론이 기업가 의도 39%, 행동 27%의 설명력을 가진다

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절에서는 TPB를 토대로 가설을 도

출해 보고자 한다.



사회화 경험과 여성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개인 및 맥락 효과: 성별 및 사회안전성의 삼원조절효과

한국벤처창업학회 추계학술대회 2018년 11월 241

2.1.1 사회화 경험(창업경험, 기업가정신교육경

험)과 기업가 활동의도

창업경험과 기업가 활동의도,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적 의도의 관계는 TPB의 구성 개념 중 개인의 태도와 지

각된 행동 통제감에 근거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전술

한 바 있듯이, 태도는 행위 결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수록 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지각된 행동 통제감

은 개인이 행위를 수행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Ajzen, 1991). 창업경험은 기업가 활동의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경험은 한 개인이 특정 활동을 추구하는 

기간 혹은 특정한 관행에 대한 반복 수를 의미하여, 반복 

지속한 관행을 통해 획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한다(이
종건, 김현철, 안태항, 2014). 창업 경험은 해당 분야의 지

식을 활용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De Tienne & Chandler, 
2007). 또한, 창업 경험을 통해 확보한 인적자원 네트워크

를 활용해 정보 및 지식을 얻는데 더 쉬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과거 창업경험은 가업 임시 쌓기 활동 결과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평가가(Krueger et al., 2000; Autio et al., 
1997; Pruett, et al.,, 2009; Segal, et al.,, 2005; Van Gelderen 
& Jansen, 2008), 행동에 대해 좀 더 호의적 태도를 보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창업경험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 지

식, 인적자원을 활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TPB에 근거해 볼 때, 지각된 

자기통제 감은 의도를 예측하는 선행요인으로 꼽는다. 개

인의 지각된 통제감은 자기효능감을 의미하는데, 자기효능

감이 기업가 활동의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창업경험은 기

업가 활동의도와 긍정적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가적 활동의 결과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의 

창업경험은 개인의 지식 및 정보를 얻고 획득하는 데 필

요한 자원을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가적 활동에 대

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기업가 활동의도가 높아

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1a. 창업경험은 기업가 활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업가 활동의도를 높일 수 있다. 창

업경험과 마찬가지로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 

역시 인적 자본 이론(Becker, 1975)과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Chen, et al.,, 1998)에 근거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적자본을 기업가적 의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았다(Davidsson & Honig, 2003). 예를 

들어, Douglas & Shepherd(2002)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

해 얻는 기술과 지식을 인적 자본으로 보고, 이러한 인적 

자본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없으면 실제 기업가정신이 발

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선행연구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자기효능

감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업가적 의도와 긍정적 관련이 있

을 수 있다(Wilson, et al.,, 2007, Zhao, et al.,, 2005). 기업

가적 자기효능감이란 기업가정신의 다양한 역할과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일컫는다(Chen et al., 1998; McGee, et al.,, 2009). 특히 기

업가정신 교육은 과업성취, 대리경험, 구두 설득, 그리고 

감정적 각성과 관련된 네 가지 결정요인과 관련이 있으므

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함으로써

(Bandura, 1986) 기업가 활동의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기

업가정신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사업을 어떻

게 시작하는가에 대한 교육이나, 기업가정신에 특화된 교

육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것은 사업 시작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

할 수 있다(Dyer, 1994).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은 교육자 

및 실무 경험자를 통해 받게 되는데, 교육을 받는 과정에

서 개인은 자연스럽게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교

육자와 실무자에 의해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를 형성할 수 있다(Robinson et al., 1991).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는 선행연구

를 통해 증명되기도 하였는데, Bae et al.(2014)는 메타분석 

결과 둘 사이의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이

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1b. 기업가정신 교육경험은 기업가 활동의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2 성별 조절효과

기업가적 활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창업 경험 및 기업가

정신 교육에 대한 성별 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

다. 일반적으로 기업가 활동의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

다는 결과가 받아들여지고 있다((De et al.,, 2007, Chen, et 
al.,, 1998, Gupta, et al.,, 2009; Nowiński et al., 2017; 
Scherer, et al.,,, 1990; Westhead, 2016; Zhao et al., 2005). 
이러한 결과는 사회역할이론(social role theory)과 성역할 

고정관념(gender role stereotype)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

다. 사회역할이론에 따르면, 문화적 가치는 남성이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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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적합한 직업에 대해 사회적 역할과 고정 관념을 형

성하는데(De Vita, et al.,, 2014),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

보다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는 경향성이 더 높다(Maes et 
al., 2014). 또한, 사회적 역할 이론(Eagly, 1987)에 따르면, 
성 역할에 대한 기대는 남성과 여성의 성 고정관념을 형

성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Karimi, et al.,, 2014) 여성

은 남성의 역할로 간주하는 활동을 덜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다. 기업가적 활동을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이

다(Thébaud, 2010). 그러나 창업경험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는 성별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회 페미니스트 이

론가들은 고유한 사회화 과정으로 인해 삶의 시작부터 여

성과 남성의 경험 사이의 차이가 있음을 가정한다

(Shirokova, et al.,, 2016). 예를 들어, 남성은 여러 방면에서 

사회화 경험의 기회가 많지만, 여성은 성 역할 고정관념으

로 인해 사회적 경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의 영역으로 간 주되어왔던 기업가

적 활동에 도전하고, 창업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적 네트

워크 및 정보지식은 기업가적 활동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전 창업 경험과 

같은 학습경험이 개인의 효능감을 높여줌으로써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이러한 긍정적 태도

는 기업가 활동의도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2a. 창업경험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

이다.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적 의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성별의 효과는 모호하다. 일부 연구결과는 기업가정신

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는 반면(Oosterbeek, et al.,, 2010, Westhead & Solesvik 
2016), 다른 연구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Bae et 
al., 2014). 그러나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 

효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비록 성 역할 

고정관념과 사회적 네트워크 자원 한계로 여성의 기업가

정신을 저해할 수 있으나(Minniti & Naude, 2010), 여성이 

기업가정신 교육 경험의 기회가 많을수록 교육 기간 동안 

획득한 일반적 인적 자본과 더불어 인적자본을 통해 지식

과 동기부여를 얻게 됨으로써 새로운 상황 및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이 증가할 수 있기 때

문이다(Shirokova et al., 2016).
선행연구는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

과가 여성이 더 높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Nowiński et al.(2017)은 여성이 남성보다 기업가 활동의도

가 낮지만,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인한 기업가 효능감은 여

성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Wilson et 
al.(2007)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 자기효능감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효과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Schøtt et al.(2015) 사업 교

육 이후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남성은 1.5 배, 여성은 1.8 
배 더 증가한다는 점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처럼 기업가정신 교육 효과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높다는 것(Nowiński et al., 2017; Packham et al., 2010)으로 

밝혀지면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습경험은 여성의 기업가

적 활동의도와 관련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기업가정

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성별 역할에 

대한 일관성 결여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2b. 기업가정신 교육경험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

는 긍정적 효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2.1.3 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

기업가 활동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성별과 같은 개인특성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 제도와 같은 환

경 요인을 이해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다. 환경 요인은 개

인의 기업가 활동의도 및 후속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Sesen, 2013). 선행 연구는 자본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평

가(Lüthje & Franke, 2003), 지역 맥락(Walter & Dohse, 
2012), 지식(Dohse & Walter, 2012), 기업가정신 교육

(Martin, et al.,, 2013; Zhang et al., 2014)이 기업가적 활동

에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연구

자는 기업가 활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의 다

양한 측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Fayolle & 
Linan, 2014; Fini et al., 2012; Welter, 2011; Zahra & 
Wright, 2011). 가령, 경제 발전 수준, 금융 자본 이용 가능

성 및 정부 규제 등과 같은 맥락적 요인이 활동의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꼽을 수 있다. 또한, 기업지

원 서비스(Foo, et al.,, 2005), 기술 이전 사무소와 대학교 

창업 보육 센터와 같은 창업지원(Mian, 1997)은 기업가 육

성 프로세스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 활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적 특성을 사회안전망과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 규명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문화적 특성은 기업가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Shinnar, et al.,, 2012). 각 

사회문화는 새로운 비즈니스(벤처) 창출에 관한 특정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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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규범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업가적 의도나 행동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는 기업가적 활동을 회피하는 

이유로 행위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꼽는다(Shinnar et al., 2012). 이는 행위 결과가 개인에게 

치명적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기업

가 활동을 회피하는 경향성이 높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된 경우, 재기할 수 있는 자신감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덜 할 수 있다. 
기업가 활동의도에 있어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안전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위험 회피율이 높다(Kanze, et al.,, 2018; Wagner, 2007). 
Eckel & Grossman(2003)은 다양한 상황(예: 자산 관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 회피율이 높다는 결과가 확인되었

다. 또한, 선행연구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기업가 의도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남성 44%, 여성은 56%가 기

업가 의도를 회피하는 이유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

다고 밝힌 바 있다(Wagner, 2007). 
창업경험 및 기업가적 경험에 따라 기업가 활동의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Kuckertz, et al.,  2012) 이는 개인이 인

식한 불확실성 회피 수준에 따라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Wennekers, et al., 2007). 가령, 창업경험이나 기업가정

신 교육은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함으

로써 의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창업 실패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위험 지각 수준이 낮은 경우 실패에 대한 두

려움 감소로 인해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즉,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된 경우 실

패로 인한 위험 지각 수준이 낮을 수 있으므로 기업가 활

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Hofstede(2001)에 따르면 독특한 문화적 차원 중 하나는 

불확실성 회피인데, 불확실성 회피는 구성원이 불확실하거

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 의해 위협을 느끼는 범위로 정

의된다(Hofstede, 2001). 이 개념은 기업가가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와 같은 특징과 관련이 있다 

(Wennekers, et al., 2007). 가령, 불확실성 수준이 높은 경

우, 다시 말해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있지 않은 사회문

화 집단의 경우 개인은 기업가적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Shinnar et al., 
2012), 이는 기업가 활동의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

나 불확실성 수준이 낮은 경우 다시 말해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된 경우,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해 두려움이 적어짐

으로써(Kautonen, et al.,, 2010; Yordanova & Tarrazon, 2010)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기업

가 활동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규범 관점에서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지 

않은 경우, 즉 불확실성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기업가 

활동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부

정적인 사회적 평가가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의도에 암묵

적 혹은 명시적 압력을 줌으로써(Engle, et al.,, 2011) 기업

가 활동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불확실

성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즉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된 

사회문화적 조건에서는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를 보냄으로써 기업가 활동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Autio, et al.,, 2013).
정리하면, 여성은 위험 회피 성향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

에(Kanze, et al.,, 2018) 사회안전망에 대한 민감도는 여성

이 남성보다 높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을 높게 지각할 경

우, 여성은 기업가 활동이 실패 때문에 초래될 수 있는 위

험 지각 수준이 낮아짐으로써 창업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

육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사회안전망을 낮게 지각될 경우, 여성은 기

업가 활동 실패로 초래될 수 있는 위험 지각 수준이 높아

짐으로써 창업경험과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 활동의도

에 미치는 여성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높은 집단보다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3a. 창업경험과 성별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지각된 사회안전망 수준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가설 3b. 기업가정신 교육경험과 성별이 기업가 활동의도

에 미치는 효과는 지각된 사회안전망 수준에 따

라 조절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H1a, H1b

사회화 경험
- 창업경험

- 기업가정신교육경험

성별

창업의도

사회안전망H2a, H2b

H3a
H3b

<그림 1> 연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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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3.1 자료 및 표본 특성

본 연구는 한국 여성의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재)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글로벌 기업가정신 

추세 리포트(이하 GETR) 자료를 활용하였다. GETR 데이

터는 기존에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OECD-Eurostat Entrepreneurship Indicators 
Programme,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 데이터로 좀 더 철저한(rigorous) 조사 방법을 통해 

글로벌 기업가정신, 생태계 및 성과를 조사하였다는데 큰 

장점이 있다. GETR 자료는 한국을 포함하여 총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아시아 지역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총 6개국, 
유럽 지역은 영국, 독일, 러시아, 덴마크, 핀란드 총 6개국, 
중동 지역은 터키, UAE, 이스라엘 총 3개국, 아프리카 지

역은 이집트, 이집트 총 2개국, 미주 지역은 미국, 브라질, 
칠레 총 3개국, 오세아니아 지역의 호주 등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GETR의 목표 모집단의 범위는 조사대상 20개국의 경제

활동인구(15~64세)로 이루어졌다. 연구 표본은 한국을 포

함한 총 2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최소 2,000명을 표본으

로 선정해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유효 응답자 기준 총 

40,38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각 주요 변인에 대

한 응답자별 표준 편차를 분석한 결과 2,506명의 응답자 

표준편차가 “0”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문항에 대해 같

은 응답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성실 응답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응답자들은 최종 자료 분석과정에

서 삭제되어 37,882개의 표본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으

며, 이중 여성 17,997명 (47.5%), 남성 19,885명(52.5%)으로 

확인되었다. 국가별 표본 수 및 국가별 성별 표본 특성은 

<표 1>과 같다 

3.2 측정도구

사회화 경험은 창업경험 및 교육경험으로 구성되었다. 창

업경험에 대한 측정은 “귀하는 창업(자영업 포함)한 경험

이 있습니까?”에 대해 이분형(binary scale) 척도(1=있음, 2=
없음) 로 측정하였고, 이분형 척도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더미 변수로 전환하여 분석을 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 경험은 총 교육 경험에 대해 측정하였는데, 예를 들

어,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경

험이 있습니까?”, “대학과정에서 기업가정신·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직업교육/평생교육 과정에서 기

업가정신·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에 대해 이

분형(binary scale) 척도(1=있음, 2=없음). 로 측정하였다. 기

업가정신 교육은 ‘있음’은 1점, ‘없음’은 ‘0’ 점으로 총 3점

으로 계산하였다.
사회안전망은 “귀 국가의 경우, 질병·노령화·실업·산업재

해·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가 잘 구축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해 7
점 리커드 척도 (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 로 측정

하였다. 기업가 활동의도는 "귀하는 향후 새로운 창업 의

향 혹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에 대해 7점 리커드 척도 

(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 로 측정하였다.

Ⅳ. 분석 결과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주요 변인에 대한 국가별 기술통계 분

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 또한,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창업경험은 기업가 활

동의도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185,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가정신 교육경험 역시 기업가 활동

의도와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r=.286, p<.001)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안전망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상관관

　국가 N
여성　 남성

N % N %

한국 1,927 923 47.90 1,004 52.10

일본 1,665 834 50.09 831 49.91

중국 1,944 908 46.71 1,036 53.29

인도 1,881 777 41.31 1,104 58.69

인도네시아 1,906 829 43.49 1,077 56.51

싱가포르 1,896 904 47.68 992 52.32

영국 1,886 907 48.09 979 51.91

독일 1,892 937 49.52 955 50.48

러시아 1,912 963 50.37 949 49.63

<표 1> 국가별 성별 표본 특성

덴마크 1,887 933 49.44 954 50.56
핀란드 1,908 914 47.90 994 52.10
터키 1,917 942 49.14 975 50.86

UAE 1,841 637 34.60 1,204 65.40

이스라엘 1,941 964 49.67 977 50.33

남아공 1,971 969 49.16 1,002 50.84

이집트 1,944 911 46.86 1,033 53.14

미국 1,861 897 48.20 964 51.80

브라질 1,885 963 51.09 922 48.91

칠레 1,951 968 49.62 983 50.38

호주 1,867 917 49.12 950 50.88

총합계　 37,882 17,997 　 1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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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마찬가지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174, p<.001)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no. 국가명　 교육총점 사회안전망 전체EAI 여성EAI 남성EAI

1 한국 .54 3.12 3.81 3.75 3.87

2 일본 .1 3.62 2.77 2.59 2.94

3 중국 1.2 3.72 4.58 4.56 4.59

4 인도 .68 3.67 4.85 4.62 5.02

5 인도네시아 1.08 4.04 5.79 5.73 5.84

6 싱가포 .8 4.37 4.44 4.36 4.51

7 영국 .47 4.23 3.53 3.35 3.69

8 독일 .75 3.93 2.76 2.51 3

9 러시아 .95 2.81 4.13 4 4.25

10 덴마크 .54 5.09 3.29 3.21 3.36

11 핀란드 .84 3.83 3.03 2.86 3.18

12 터키 .9 2.89 4.97 4.99 4.95

13 uae 1.25 4.25 5.16 5.07 5.21

14 이스라엘 .7 3.93 3.95 3.8 4.1

15 남아공 .83 3.15 5.07 4.86 5.27

16 이집트 1.01 3.46 5.2 5.06 5.31

17 미국 .66 4.17 3.99 3.67 4.29

18 브라질 1.07 2.45 4.88 4.8 4.96

19 칠레 1.11 2.95 5.36 5.35 5.38

20 호주 .48 4.41 3.6 3.36 3.84

주1) EAI=기업가적활동의도(entrepreneurial activity intention)

<표 2> 국가별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Mean S.D 1) 2) 3) 4) 5) 6)

1) 성별(1-남성) .52 .50 1.00 　 　 　 　

2) 나이 3.32 1.28 .016** 1.00 　 　 　 　

3) 결혼여부(1=기혼) .54 .50 .033** .329** 　1.00 　 　

4) 자녀유무(1=있음) .47 .50 .041** .323** .862** 1.00 　 　

5) 학력 4.17 1.07 .00 .054** .093** .070** 1.00

6) 직종(1=자영업) .18 .38 .035** .043** .048** .050** -.045** 1.00

7) 직종(1=공기관) .11 .32 -.01 .064** .070** .073** .104** -.167**

8) 직종(1=전문직) .06 .24 .00 .00 .039** .031** .102** -.117**

9) 직종(1=기타) .00 .03 .00 .011* -.011* -.01 .01 -.015**

10) 수입 3.89 1.17 .099** -.01 .178** .179** .132** -.055**

11) 창업경험(1=있음) .25 .43 .082** .076** .135** .137** .028** .262**

12) 교육경험* .80 1.01 .067** -.154** .077** .091** .067** .080**

13) 사회안전망 3.66 .64 .025** .074** -.035** -.047** .064** -.032**

14) 기업가적활동의도 4.27 1.75 .087** -.281** .036** .050** .042** .086**

7) 8) 9) 10) 11) 12) 13) 14)

8) 직종(1=전문직) -.091** 　1.00 　 　 　 　

9) 직종(1=기타) -.012* -.01 1.00 　 　 　 　

10) 수입 -.023** .062** -.015* 1.00 　 　 　

11) 창업경험(1=있음) -.037** .020** .00 .146** 　1.00 　

12) 교육경험* -.018** .042** .00 .235** .318** 　1.00

13) 사회안전망 .00 -.064** .01 .017** -.062** -.076** 1.00

14) 기업가적활동의도 -.043** .033** -.024** .168** .185** .286** -.174** 1.00

주1) N=37,882, ** P<.001, P<.05

<표 3>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4.2 창업경험과 기업가 활동의도, 성별 조

절효과 및 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

본 연구 가설 1a, 2a, 3a를 검증하기 위해 Hayes기 제안한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Hayes, 2013). 본 연구는 20개 

국가 표본을 활용했기 때문에 국가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

해 각 국가는 더미 변수 처리하여 국가가 미치는 영향력

을 통제한 후 가설 검증을 하였다. 먼저 기업가 활동의도

에 대한 창업경험, 성별, 사회안전망의 회귀모델을 검증한 

결과 F(35, 25808)=419.860, p<.001로 유의하였고, 분산의 

설명력은 33.5%로 확인되었다 (<표 4> 참조). 
먼저 가설 1a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가설 1a는 창업경험

은 기업가 활동의도에 긍정적 관계를 예측하였는데, 분석 

결과, 창업경험은 기업가 활동의도에 긍정적 영향(β=.43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1a는 지

지되었다.
가설 2a는 창업경험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

였다. 분석 결과, 창업경험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성별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β=-.055, n.s). 따라서 가설 2a는 기

각되었다.
가설 3a는 창업경험, 성별, 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로, 

창업경험과 성별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지

각된 사회안전망 수준에 따라 조절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삼원조절효과의 설명력의 변화

량은 F=9.869, p<=.0017로 모델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

고, 창업경험, 성별, 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는 유의한 

것(β=-.082, p<.01)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창업경험과 성별

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안전망 수준

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사회안전망의 조건부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5>에 제시했듯이 창업경험과 성별이 기

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사회 안전망이 높은 집단

이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단순 회귀 기

울기가 유의한 것(β=.438, 95% 신뢰구간 [-.133, –.031])으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3a는 지지되었다.
삼원조절효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들 관계를 도식화한 결과, <그림 2>에서 나타내듯이 사

회안전망이 높은 집단에서 창업경험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공혜원

246 2018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Fall 2018

종속변수: 기업가 활동의도 

독립: 창업경험 β p se t LLCI ULCI

상수 4.180 *** .071 58.570 4.040 4.320

창업경험(1=있음)(A) .438 *** .020 21.431 .398 .478

성별(1=남성)(B) .205 *** .018 11.470 .170 .240

사회안전망(C) .061 *** .007 9.164 .048 .074

A*B -.055 　 .039 -1.404 -.131 .022

A*C .072 *** .013 5.597 .047 .098

B*C .021 .012 1.769 -.002 .045

A*B*C -.082 ** .026 -3.141 -.133 -.031

연령대 -.269 *** .008 -31.906 -.286 -.253

결혼여부 -.028 .034 -.826 -.096 .039

자녀1 .133 *** .034 3.955 .067 .198

학력 .067 *** .010 6.621 .047 .087

직종(1=자영업) .087 *** .022 3.864 .043 .131

직종(1=공기관) -.194 *** .026 -7.546 -.244 -.143

직종(1=전문직) -.079 * .033 -2.432 -.143 -.015

직종(1=기타직) -.094 .253 -.372 -.590 .402

수입 .100 *** .009 11.651 .083 .117

일본 -.872 *** .057 -15.440 -.983 -.762

중국 .441 *** .051 8.704 .342 .541

인도 .970 *** .062 15.584 .848 1.092

인도네시 1.720 *** .049 35.453 1.625 1.815

싱가포르 .526 *** .053 9.991 .423 .629

영국 -.279 *** .056 -5.003 -.388 -.170

독일 -1.042 *** .055 -18.807 -1.150 -.933

러시아 .217 *** .053 4.123 .114 .320

덴마크 -.617 *** .061 -1.143 -.736 -.498

핀란드 -.695 *** .055 -12.547 -.804 -.587

터키 .957 *** .057 16.853 .845 1.068

uae 1.053 *** .053 19.872 .949 1.157

이스라엘 -.085 .054 -1.568 -.192 .021

남아공 1.072 *** .056 19.305 .963 1.181

이집트 .924 *** .057 16.144 .812 1.036

미국 .132 * .058 2.288 .019 .245

브라질 1.223 *** .060 2.366 1.105 1.341

칠레 1.375 *** .053 26.184 1.272 1.478

호주 -.173 * .058 -3.002 -.286 -.060

F F(35, 25808)=419.860***

  .334

삼원조절  변화량 F=9.869, p<=.0017, ∆   ,

주1) N=25,844
주2) 직종 준거점: 0=회사원, 국가 준거점 0=한국

주3)***p<.001, **p<.01, *p<.05

<표 4> 기업가 활동의도 에 대한 창업경험, 성별,

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 분석 결과
사회안전망 Effect se t LLCI ULCI

저 .075 .058 1.297 -.038 .188

중 -.055 .039 -1.404 -.131 .022

고 -.184 .056 -3.309 -.294 -.075

<표 5> 창업경험*성별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조건부 효과 

<그림 2> 기업가 활동의도 에 대한 
창업경험*성별*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 

4.3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

성별 조절효과 및 사회안전망의 삼원조

절효과

본 연구의 가설 1b, 2b, 3b를 검증을 위해 앞서 실시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Hayes기 제안한 Process macro를 활용

하였고, 가설 검증결과는 <표 4>에 나타내었다. 
먼저 창업경험, 성별, 사회안전망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모델을 검증한 결과, F(35, 25808.00)=433.280,  
p<.001로 유의하였고, 분산의 설명력은 34%로 확인되었다 

(<표 4> 참조). 
본 연구에서 가설 1b는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

의도에 긍정적 관계를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업가 활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214, p<.001) 따라서 가설 1b는 지지되었다.
가설 2b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분석 결과, 창업경험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성

별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β=-.095, p<.001) 확인되었

다. 따라서 가설 1b는 지지되었다.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성별

의 조절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도식화한 결과, 
<그림 3>에서 나타내듯이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 활동

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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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b는 기업가정신 교육과 성별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지각된 사회안전망 수준에 따라 조절될 것

으로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삼원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

은 것(β=.010, n.s)으로 확인되어 가설 3c는 기각되었다. 

종속변수: 기업가 활동의도 

독립:기업가정신교육 β p se t LLCI ULCI

상수 4.103 *** .071 57.672 3.964 4.243

기업가정신 교육경험(A) .214 *** .009 23.842 .197 .232

성별(1=남성)(B) .210 *** .018 11.679 .175 .246

사회안전망(C) .037 *** .007 5.548 .024 .050

A*B -.095 *** .017 -5.616 -.128 -.062

A*C .050 *** .006 8.957 .039 .061

B*C .020 .012 1.671 -.004 .044

A*B*C .010 .011 .913 -.012 .033

연령대 -.230 *** .009 -26.921 -.247 -.213

결혼여부 -.019 .034 -.566 -.086 .048

자녀1 .105 ** .033 3.145 .040 .170

학력 .068 *** .010 6.718 .048 .088

직종(1=자영업) .155 *** .022 7.066 .112 .198

직종(1=공기관) -.194 *** .026 -7.622 -.244 -.144

직종(1=전문직) -.078 * .033 -2.387 -.141 -.014

직종(1=기타직) -.101 .251 -.401 -.594 .392

수입_주 .085 *** .009 9.888 .068 .102

일본 -.844 *** .056 -14.961 -.954 -.733

중국 .371 *** .051 7.340 .272 .470

인도 1.011 *** .063 16.085 .888 1.134

인도네시 1.679 *** .049 34.508 1.584 1.774

싱가포르 .517 *** .053 9.813 .414 .621

영국 -.236 *** .055 -4.258 -.344 -.127

독일 -1.079 *** .055 -19.701 -1.186 -.971

러시아 .141 * .053 2.695 .039 .244

덴마크 -.586 *** .060 -9.709 -.704 -.467

핀란드 -.751 *** .055 -13.607 -.860 -.643

터키 .906 *** .056 16.086 .795 1.016

uae .986 *** .053 18.658 .883 1.090

이스라엘 -.117 * .055 -2.143 -.224 -.010

남아공 1.081 *** .055 19.533 .972 1.189

이집트 .953 *** .057 16.704 .841 1.064

미국 .146 * .057 2.546 .034 .258

브라질 1.106 *** .060 18.442 .988 1.223

칠레 1.359 *** .053 25.784 1.256 1.462

호주 -.117 * .057 -2.038 -.229 -.004

F F(35, 25808.00)=433.280***

  .341

삼원조절  변화량 =∆   , N.S F=.8335, p=.361

주1) N=25,844
주2 직종 준거점: 0=회사원, 국가 준거점 0=한국

주3) ***p<.001, **p<.01, *p<.05

<표 6> 기업가 활동의도 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성별*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 분석 결과

<그림 3> 기업가정신 교육경험과 기업가 활동의도 의 
관계에 대한 성별 조절효과

Ⅴ. 결론

5. 1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화 경

험(창업경험과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업가 활동의도를 높

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회화 경험과 기업가 활

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성별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업

경험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성별 조절효과가 확인되

었다. 특히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가 활동의도에 대한 사

회화경험(창업경험과 기업가정신 교육), 성별, 사회안전망

의 삼원조절효과를 각각 분석한 결과, 창업경험, 성별, 사

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안전망이 높은 집단에서 창업경험과 기업

가 활동의도의 긍정적 관계가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

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창업경험, 기업가정신 교육경험과 기업가 활동의도

의 관계를 글로벌 자료를 활용해 각 국가의 효과를 통제

한 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제도와 같은 맥락적 요인이 여

성 기업가적 활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필요성을 

제안한바 있다(Fayolle & Linan, 2014; Fini et al., 2012; 
Welter, 2011; Zahra & Wright, 2011). 본 연구는 기업가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적 요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그동안 기업가정신, 기업가적 활동과 관련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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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돼 왔으나, 여성 기

업가정신에 초점을 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점

에서 본 연구는 여성에 초점을 두고 여성 기업가적 활동

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을 실증 규명했다는 점에서 여성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창업경험이 기업가적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창업 경험의 기회

를 접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가정신 교육에 

있어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Bullough et al., 2015; Neck 
& Greene, 2011). 가령 수동적 학습 프로그램보다는 실습 

경험에 보다 중점을 둔 커리큘럼을 개발하거나, 기업가 과

정(Neck et al., 2014)과 관련된 이론 및 실제 문제를 다양

한 배경을 가진 기업가 및 멘토들과 토론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습자

들이 기업가적 과정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

환되어야 할 것이다(Westhead, 2016).
또한, 기업가 활동에 있어 성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들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 경험의 기회를 확대함으

로써 여성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간접 창업 경

험을 통한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신생기업 기업에서의 인

턴십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창업 생태계를 구성

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성이 여성들에게서 더 많이 

확인된바,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

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초중고, 
대학 등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

공함으로써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된 유능한 여

성들의 여성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업가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

망 구축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은 재창업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꼽는다. 그래서 무엇보다

도 법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

는 생태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실패에 대한 관리가 필

요하다. 따라서 기업가적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패에 

관대한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재도전이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제공하는 GERT 2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사회안전망을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개인이 지각한 사회안전망을 측정하

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각한 사회안전

망 측정도구를 활용해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실제 간에는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OECD에서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지수를 활용해 사회안전망이라는 국

가 맥락적 요인을 다수준 모델링 설계를 통해 이들 관계

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면 본 연구 결과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창업경험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긍정적 관계

가 여성에게서 강하게 확인된바, 향후 연구에서는 글로벌 

여성 표본을 대상으로 창업경험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

계가 개인의 위험회피성향이나, 기업가정신과 같은 요인에 

의해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뤄진

다면 잠재적 능력을 갖춘 여성 기업가 선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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